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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 "3 3 번(배준호) 인상적이었다"  

등록 2023.07.27 23:00: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시메오네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2023.07.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가 무더위 속에 펼쳐진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친선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이끈 팀 K리그는 27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아틀레

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이순민(광주)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3-2로 승리했다.

전반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빠르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균형을 맞췄고, 후반 추가시간 기어이 승부

에 마침표를 찍었다.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느낌은 좋았다. 전반에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후반

에는 아니었지만 선수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장난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느낀 점이 다행히도 VAR이 있어서 평소 경기에는 많은 오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

며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팀 K리그에서 인상적이었던 선수에 대해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선수들에게 집중하느라고 잘 보지 못했다. 내일 다시 보면서

오늘 뛴 한국 선수들을 관찰해볼 생각"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면 틀릴 것 같다. 전반에 뛰었던 33번 선수가 수비수 사이에



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등번호 33번은 올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 멤버인 배준호(대전)다. 

홍명보 팀 K리그 감독은 이날 전반에 국내선수, 후반에 외국선수 위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선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메오네 감독은 "별다른 차이점은 못 느꼈다. 모두 잘했다. 후반에 골도 많이 터지고 관중들에게 즐거운 경기를 선사한 것 같

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되는 좋은 경기였다"고 했다.

이어 "전반전에는 우리가 점유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왔고, 찬스도 많았다. 좋은 경기였다. 그러나 후반에는 그러지 못했다. 페널

티킥을 주면서 균형이 무너졌다고 본다"고 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9분 카를로스 마르틴의 골에 힘입어 2-1로 달아났지만 이어진 수비에서 제르소(인천)에게 페널

티킥을 허용했다. 

후반 44분 팔로세비치(서울)가 침착한 페널티킥으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는 30일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을 치른다. 시메오네 감독은 "세계 최

고의 팀이다. 긍정적인 면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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